
에너지 정책자금 금리 대폭인하
에너지절약 5.25%에서 4 .0%로 … LNG기반 6.5%에서 5.25%로

산업자원부는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추세를 반영해 9월27일부터 에너지 및 자원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의 정책자

금 대출금리를 현행 고정금리에서 분기별로 국고채(3년물)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전환했다.

반면,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, 대체에너지 보급자금 및 대체창업 지원자금의 금융기관 취급수수료를 1.0%에서

각각 0.5%P 인상한 1.5%로 조정해 정책자금의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.

이에 따라 9월27일 이후 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」에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, 지역냉난방 공급, 국내외

유전 개발 및 대체에너지 보급 등에 지원되는 재정자금 대출금리는 현행 금리 5.25-6.5% 대비 각각 1.25%씩 인하

된다.

현재 6.5% 대출금리로 지원되는 LNG 공급기반 구축,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, 농어촌 전화사업, 집단에너지 공

급, 주택 단열개수, 석·골재산업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2782억원의 대출금리는 5.25%로 크게 인하되고, 5.25% 대

출금리로 지원되는 국내외 유전 개발, 에너지절약시설 설치, 대체에너지 보급, 해외 광물자원 개발, 대체산업 창업

지원, 도시가스 시설개선 및 가스검사시설 개선사업 등 9개 사업 3928억원의 대출금리는 4.0%로 인하된다.

에너지 특별회계 융자금 금리 조정내역

(단위: 100만원)

사 업 명 예산액
(A)

집행액
(B)

잔액
(A - B)

융자/ 대출금리(%)
현행 조정

5.25%

자금

LNG공급기반구축 200,000 120,000 80,000 6.00/ 6.50 4.75/ 5.25
도시가스배관건설 24,000 3,756 20,244 5.80/ 6.50 4.55/ 5.25
집단에너지공급

(융자기관직접대출)
227,712 53,928 173,784 5.50/ 6.50

(6.00/6.50)
4.25/5.25
(4.75/5.25)

주택단열개수 2,000 0 2,000 5.50/6.50 3.75/5.25
석·골재산업 11,000 9,000 2,000 5.50/ 6.50 4.25/ 5.25
농어촌전화사업 153 - 153 6.00/ 6.50 4.75/ 5.25

소 계 464 ,865 186 ,684 278,18 1

4.00%

자금

유전개발사업 130,712 19,039 111,673 4.25/ 5.25 3.00/ 4.00
대체산업창업지원 20,000 4,417 15,583 4.25/ 5.25 2.50/ 4.00
에너지절약시설설치

(ESCO신용대출)
(기술담보대출)

298,000 119,700 178,300 4.25/ 5.25
(4.25/8.25)
(4.25/5.75)

2.50/4.00
(3.00/7.00)
(3.00/4.50)

대체에너지보급

(기술담보대출)
28,400 9,000 19,400 4.25/ 5.25

(4.25/5.75)
2.50/4.00
(3.00/4.50)

해외자원개발사업 61,500 27,525 33,975 4.25/ 5.25 3.00/ 4.00
도시가스시설개선 25,897 4,000 21,897 4.25/ 5.25 3.00/ 4.00
가스유통구조개선 12,213 5,000 7,213 4.25/ 5.25 3.00/ 4.00
LPG공급방식개선 9,000 4,600 4,400 4.25/ 5.25 3.00/ 4.00
검사기관시설개선 700 300 400 4.25/ 5.25 3.00/ 4.00

소 계 586 ,422 193 ,58 1 392,84 1
에너지 특별회계 융자금 합계 1,051,287 380,265 671,022

산자부는 2001년 1월부터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종전 5%에서 10%로 확대하고, 3월 대출금



리를 대폭 인하한데 이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, 국내외 유전 개발 및 집단에너지 공급 등의 주요 에너지·자원사

업 지원자금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함에 따라 에너지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투자를 더욱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저소

비형 경제· 사회구조로의 전환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」는 에너지의 원활한 수급, 가격안정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에너지·자원사

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으로 2001년도에는 총 2조1261억원의 지원예산 중 49.4%인 1조513억원은 에너

지절약시설 설치 등 15개 사업에 융자 지원되고 있으며, 50.6%인 1조748억원은 석유비축, 원유 도입선 다변화, 지

방자치단체의 대체에너지 보급, 석탄산업 지원 등의 사업에 보조 및 출자 지원되고 있다.

에너지 특별회계 융자금이 기존의 고정금리체제에서 변동금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중 실세금리의 변동에 관

계없이 일정수준의 금리혜택이 항상 보장돼 정책자금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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